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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덤’이 무엇인지 아나요? 생각하지 않았는데 더 많이 

얻게 되는 보너스 같은 것이랍니다. 예를 들면, 이런 것

이지요. 스티브는 어떤 장난감 가게에 정말 사고 싶었

던 장난감을 사러 가게 되었답니다. 장난감 가게 아

저씨는 평소에 스티브를 눈여겨 보았어요. 그래서 스티브

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 친구라는 걸 알게 

되었지요. 스티브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사

러 온 것을 본 주인 아저씨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어요. ‘옳

지, 됐다. 예의바르고 인사성 밝은 스티브에게 오늘 선물

을 주어야 겠구나.’ 스티브는 장난감을 골라 계산대로 왔

어요. “안녕하세요 아저씨? 날씨가 참 좋지요?” “그래, 

스티브. 날씨가 참 좋지? 이 장난감을 사려구?” “네, 정

말 갖고 싶었던 것이거든요.” “그래? 갖고 싶었던 것을 

가져서 행복하겠구나.” “네, 그래요. 엄마와 아빠에게 

고맙다고 말씀드릴꺼예요.” 주인 아저씨는 스티브의 말을 

들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

씀하셨어요. “스티브야, 네가 평소에 예의도 바르고 인

사도 잘 해서 오늘 아저씨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

고 해, 자 이거도 받으렴.” 아저씨는 스티브가 산 장난

감 박스 위에 또 다른 멋진 로보트 장난감을 하나 더 얹

어 주셨어요. 스티브는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아 함박 웃

음을 지었답니다. 

  히스기야 임금님은 큰 병에 걸렸어요. 너무 너무 아픈 

병이어서 히스기야 임금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정

도가 되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히스

기야 임금님은 병에서 낫게 되고 더 오래 살게 되었답

니다. 덤으로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요. 참 기쁘고 즐거

웠겠지요? 그런데, 사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

나 값지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. 안타깝게도 성경 말

씀을 더 읽어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은 덤으로 얻은 그 기회

를 잘 살리지 못했답니다. 

 

 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샀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. 선교

사님이 숨 쉴 때 인공 밸브가 내는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

고,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

이예요. 존 비크만 선교사님은 핏줄이 좁아지고, 피가 거

꾸로 흐르는 병이라는 (대동맥판막역류와 협착) 판정을 

받았어요. 병이 깊어지면 피가 거꾸로 흐를 뿐 아니라 

나중에는 심장이 멎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

병이었어요. 가능한 한 빨리 심장 수술을 받았어야 했는

데, 실패와 성공 확률은 반반이었습니다. 그러나 감사하

게도 수술이 잘 되었고, 선교사님은 생명이 연장되었지

요. 그 때 선교사님은 어떡하면 자기 남은 인생을 더 값

지게 살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. 

  선교사님은 모든 촐 지역에서 복음 전할 아이들을 불러 

촐 신약성경을 가르쳐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최근에 

새롭게 발견되는 다른 촐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야

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.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생각

을 기뻐하셨고,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보다 더 

큰 일을 행하셨답니다. SIL 이사회가 그를 전 세계 성

경번역 사역자들을 위한 번역 코디네이터로 임명했 던 

것이예요. 

  한 이사가 존에게 이렇게 말했다. “이 일에는 당신만

큼 잘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. 촐 부족 중 하나에 들어가 

사역하며 성경번역을 완료했죠. 과테말라에서 행정사

역 경험도 쌓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, 현지인 사

역자들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나은 번역을 하도록 돕는 웍

샵 프로그램도 개발했잖습니까.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

수백 명의 현지인 성경번역사역자들이 당신이 미틀라

에서 멕시코 성경번역사역자들을 도운 것과 같은 도움을 

필요로 할 것입니다.” 

  존과 엘레인은 이미 이사회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결

정임을 알았어요. 그리고 이사회 역시 존 선교사님이 살

아 있는 동안 가장 값진 일에 자신의 힘 쏟을 것을 알고 그

를 임명한 것이었답니다. “만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

좀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미전도종족들을 도

울 수 있도록 절 사용하시겠다면, 기꺼이 섬기겠습니다.”

라고 존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. 존 선교사님은 남아있

는 삶 동안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. 

  어린이 여러분,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인생이 

될까요?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가장 값지고 멋진 인

생이 되기를 바래요. 

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

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,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. 동참하고 싶은 분들

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.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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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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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 인생, 더 값지게!


